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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27 일 일본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당선되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집권 여당의 총재는 곧 일본의 총리가 되며, 이시바 자민당 

신임총재는 10 월 1 일 임시국회에서의 지명선거를 거쳐 일본의 102 대 총리로 취임하였다. 

이시바는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 비주류로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높지 

않아 당선가능성은 희박하게 여겨졌으나, 3 파전을 벌였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전 

환경대신의 준비부족,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대신의 강경노선에 대한 

불안 속 당내의 소극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여기에 다가올 중의원 및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판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지지도 

영향을 미쳤다(상세사항 별첨 참고).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3 년으로 곧이어 있을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 등의 결과에 따라 총리로서 이시바 신내각의 집권 기간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시바 신임총재는 10 월 27 일 중의원 선거를 발표했는데,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중의원 선거(10.27)와 내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장기 집권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시바 신임총리는 ‘여당내 야당’ 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민당에 대한 쓴 소리를 하고, 

한국과의 역사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물로, 기존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한국의 기대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내 약한 

지지 기반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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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역사문제 해결과 한일관계의 진전을 기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협력의 노력을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교 안보 측면에서 언급되는 ‘아시아版 NATO’ 창설 및 ‘핵공유’ 검토, ‘비핵 3 원칙’ 

재검토 등은 일본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만큼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일정 부분 함께 논의하고,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과거사문제에 대한 진전없이 안보분야에서의 급진적인 협력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한국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및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일본의 방위력 강화 등에 대한 높은 우려 속 역사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없이 

안보협력을 이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 이시바 신내각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일관계 전망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이시바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및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먼저 이시바는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안보 전문가이다. 본인 

스스로도 “국방이 평생의 업(: 라이프워크, lifework)”라고 말할 정도로1 안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다. 오랜 지론으로 ‘아시아版 NATO 창설’과 ‘전수방위’ 및 ‘비핵 

3 원칙(非核 3 原則) 재검토’, ‘안보기본법 제정’,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그리고 ‘핵공유 논쟁 

필요’ 등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안보: ‘아시아版 NATO’ 집단안보 체제 구축은 이시바의 오랜 지론, 현실화는 요원 

먼저, ‘아시아版 NATO’는 역내 집단안보체제가 없는 현실 속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곧 

아시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한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우, NATO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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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않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데, 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유엔에도 

속해 있지 않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주변국의 대응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대만 유사 사태 등 지역불안정에 대비하여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변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역내 존재하는 다양한 안보 협의체, 예를 들어, 미일동맹, 

한미동맹, 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ANZUS(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QUAD 에서의 안보협력 논의, ANZUS 에 일본이 함께하는 JANZUS(Japan+ANZUS)를 논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시바는 이에 대해 하나의 안보협력 ‘틀’을 만들고 그 안에 

관련된 국가들을 포함시키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소다자 안보협력체제를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예전부터 이시바는 일본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핵 공유’, ‘전수방위 및 

‘비핵 3 원칙 재검토’ 등에 대한 언급도 계속해 왔다. 일본은 과거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배경과 전세계 유일한 피폭국으로 1967 년 사토 내각 당시부터 ‘비핵 3 원칙(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원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평화국가를 지향하며 오랜 기간 지켜온 방향성이자, 원칙이다. 하지만, 

이시바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핵 3 원칙’으로 핵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것으로 

일본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2 또한, 이시바는 

일본이 견지해 온 ‘전수방위’는 군사적 용어가 아닌, 정치적 용어이므로, 군사적 합리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핵 공유’에 대한 논의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거나, 공유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핵무기 사용의 책임과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정치적인 구조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NATO 의 경우, 핵무기 사용의 

결정권한과 핵무기의 관리권은 미국이 갖고 있지만, 사용 여부의 결정과정에 동맹국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미일 관계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없어 핵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핵공유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3 나아가 “일본에는 50 개의 기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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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안보기본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며, 나라의 안보방식을 정하는 

안보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 지방,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비핵 3 원칙, 전수방위 등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갖게 하겠다고 주장한다.4 이는 이시바가 선거기간 동안 자민당 총재, 그리고 

일본의 총리가 되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일 중 하나(防衛の在り方：방위 본연의 형태에 대한 

기초를 다시는 일)로 언급되었고, 여기에는 2012 년 자민당이 제출한 헌법개정 초안이5 

핵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미일지위협정’ 재검토는 선거기간 중인 9 월 17 일,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연설에서 

언급되며 주목받았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례도 거론된다. 2004 년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미군 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일본 경찰은 이에 거의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잔해를 전부 회수해 갔는데, 일본 국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일본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불합리하며, 따라서 주일미군기지의 

관리를 일본이 담당하는 등 미일지위협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자위대 

훈련장소를 일본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위대 훈련기지를 미국에 둘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미일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6 뿐만 아니라, 이시바가 선거 

기간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자, 총리가 되면 꼭 하고 싶은 일로 언급한 것 중 하나가 

자위대의 처우 개선이다. 퇴임한 자위대 출신들이 영예로워야 한다는 것이며, 이들이 

자신들이 쌓아온 기술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맥락 속에서 자위대의 헌법 명기도 언급된다. 나아가 국회에서 현역 자위대가 제복을 

입고 들어와 답변할 수 없는 올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한다.7  

이와 같은 이시바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고, 이상적인 반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며, 주변국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핵’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할 때, 

비핵 3 원칙을 깨는 것은 쉽지 않고,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의 평화주의 입장과도 

배치되어 컨센서스를 이루기까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그러나 안보통으로서 

오랜 지론을 갖고 있었던 만큼 논의선상에 올리려는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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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시아版 NATO’는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시바는 이 집단안보체제에 

들어갈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시바의 발언 속 언급되는 역내 소다자 

안보협력체들에 속하는 국가들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상 또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규정하는 일본의 입장이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집단안보체제가 대중견제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당장 

미국의 유수 언론들 및 전문가들의 부정적 인식이 표명됐다. 8  미일지위협정에 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9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또한 이시바 총리가 오랜 기간 이야기를 

해 온 만큼 논의의 주제로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높고, 친한파로 알려진 이와야 다케시 

(岩屋毅) 전 방위상이 외무대신으로,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대신이 방위대신으로 

재임명된 것은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야 다케시 신임 외무대신은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으로 이시바의 입장을 가장 잘 지지하며, 원활한 정상외교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며, 나카타니 겐 방위대신은 자위대 출신으로 자위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역사: 역사문제에 대한 직시에도 한국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시바는 자민당 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한국과의 갈등사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 했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일본 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를 촉구했다. 구체적 사안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10 2019 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당시에도 강제징용문제와 연계는 잘못되었다는 입장도 밝혔다.11 또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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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만큼 일본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도 알려져 있다.  

 

“한일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호의를 일본도 최대한 활용하고, 윤정권이 한국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이시바 시게루(2024), 「보수정치가 나의 정책, 나의 천명」 중 

石破 茂(2024), 「保守政治家 わが政策、わが天命」中 

 

이에 따라 한국에서 과거사문제에 대한 진전된 발언, 점진적 해결, 성의있는 호응을 보여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감은 섣부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발언들은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지만, 자민당을 대표하는 

총재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로서 이와 같은 입장을 다시 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이시바의 발언은 정론(正論)에 가깝지만, 어떠한 사과, 어떠한 책임, 어떠한 행동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제 3 자 변제안을 발표한 이후, 한국이 바라는 물컵의 반잔, 즉,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 법적 책임 인정, 일본 기업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일본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1965 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일본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인식이고, 이시바 총리 또한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직시해야 하고, 일본의 전쟁책임을12 언급하지만, 그것이 합법이라는 일본의 인식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일관계의 악화가 일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일본이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13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역사교과서 문제나, 독도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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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의 경우, 결선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다카이치가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과 달리, 이시바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 ’천황’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러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며, 그것이 총리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주목할 첫번째 과제는 오는 10 월에 있을 야스쿠니신사 

추계예대제에 이시바 총리의 대응일 것이다. 2013 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마지막으로, 일본의 현직 총리들은 신사 참배없이 공물을 보내는 정도로 그쳤다. 이시바 

시게루가 이러한 기존의 관례를 깰 수 있을지 주목해 볼만한 지점이다.  

더욱이 이시바가 결선투표에서 이겼지만, 이번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다카이치가 받은 

상당 수의 표(당원표 1 위, 국회의원표 2 위)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16 즉, 당내 

지지기반이 강하지 않은 이시바 신총리가 당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오는 10 월 27 일 중의원선거의 결과는 이시바가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자금 문제로 얽혀있는 구 아베파를 

비롯한 많은 자민당내 강경보수 의원들의 당선여부에 따라 자민당 의원과 국회의 구성이 

달라진다면, 이시바가 자신의 의지를 보다 발현시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2. 정책적 고려사항  

이시바 신내각의 출범으로 일본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비주류였던 이시바가 자신의 지론을 펼칠 수 있을지, 혹은 기존의 자민당 주류의 입장을 

따를지는 지켜볼만한 지점이다. 예를 들어, 이시바 총리는 이례적으로 총리로 취임하기도 

전인 9 월 30 일 총리의 권한인 해산권에 기반하여 10 월 27 일 중의원 선거를 발표했고, 

당내 주요 4 개 직위를 포함한 내각 구성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선거 기간 이시바가 주장해 

왔던 부분과는 배치된다. 당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대신이 가장 빠른 시기에 중의원 

해산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시바는 예산심의회 등을 거치며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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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총리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을 때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당내 주류 의견에 따라 입장을 

바꾸었고, 일본의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7 이처럼 출범 초기이지만, 기존 

발언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모습은 총리 개인의 의지와 당 주류의 의견 차이 속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내각의 출범은 한국에게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이시바 총리 본인의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접점을 갖는 부분이 많고, 

이시바 총리 주변에 포진되는 인물들 중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이와야 외무대신, 나카타니 방위대신을 비롯하여, 결선에서 이시바를 지지한 

스가 전 총리(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전 총리와 함께하는 다케다 료타(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이 있고,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시다 전 총리 또한 

한일관계를 자신의 임기 중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운만큼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노력을 지지해 나갈 것이며, 이시바 또한 기존의 기시다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시바 내각과의 한일관계 구축은 논리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적 접근, 즉, 

정공법(正攻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시바 총리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며, 특히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있어 탄탄한 기반을 

다져온 인물이다. 또한, 깊은 논의와 정책적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성과 합리성에 기반해 피력하는 정론가(正論家)이기도 하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 않은 이유로 관계 형성이 서툰 점 등이 지목되는데, 이시바 본인은 

인맥이나, 친분관계 등에 연연하지 않고, 정책적인 이해와 지향점이 같다면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분을 만드는 시간보다 공부를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들은 일견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만큼 대하기 어려운 

상대일 수 있다. 상당한 지식에 기반하여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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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 기반하여 입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의 납득, 설득, 이해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과거사 

문제나 한일간 현안에 있어 일본의 적극적 자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의 논리를 

정교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해 온 노력에 

호응하도록 촉구해야 함과 동시에, 그것이 일본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앞으로의 

한일관계 발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등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일관계는 국내여론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로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게 있어서도 현재의 모멘텀은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회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본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의있는 호응을 해야 한다. 다만,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갖기 보다는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합의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의 고위급 관료를 

보내도록 요구하고, 지난 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 계기,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참배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참배를 지속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 기반이 마련될 때 비로소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윤석열-이시바 공동선언’을 

제창하고, 그 안에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와 방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안보분야에서의 급격한 진전에 대해서는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과거사문제에 대한 진전없이 안보분야에서의 급진적인 협력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한국 또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역내 평화와 안정과 

북한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과의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소위, 방위비 증대, 

군사력 강화가 곧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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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역사문제에 대한 진전 혹은 전향적인 변화없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집단안보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당장의 실현은 어렵겠지만, 비전을 공유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선 이시바 총리가 구하는 집단안보체제가 

무엇인지 우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이시바 총리가 주장해 온 집단안보체제는 

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무엇보다도, 유럽의 NATO 와 다르게 동북아 지역에 

집단안보체제가 없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요국들의 정치체제가 다르고, 

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특히, 한국에게 있어 

핵을 가진 북한은 경계하고, 위협에 대응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한민족으로서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즉, 북한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이 일본과 

같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어떻게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대북정책과 지역구상, 그리고 일본의 대북정책과 지역구상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문제, 일본 납치 피해자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재해재난, 지방소멸 문제 등 양국 공통과제에 대해, 총리 개인의 관심이 많은 점 등을 십분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시바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방재성(防災省)을 만들 

것을 약속하였다. 18  지진, 홍수 등 일본에 빈번한 재난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또한 지진과 홍수 등의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한일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진 대비 등 일본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의 J-alert 오류 등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해결하고, 

양국간 기상정보 공유 및 제휴 시스템 구축 등 한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갖는 지방소멸/지방창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시바는 인구 55 만명,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돗토리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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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방 창생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선거 

기간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지방도시의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지방 유입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표명하였다. 

한국도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일 청년들의 상대국에서의 지방에서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 코로나 19 이후 

활성화된 원거리 국제협력 근무 등을 확대하여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직종의 경우, 상대국 체류 시 필요한 비자 혹은 자격 조건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법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차기 한일정상회담 개최 시, 철도매니아로도 

알려진 이시바 총리가 한국의 KTX 를 타고 한국의 지방을 방문하여 양국 지방활성화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도 기대해 봄 직하다.  

 

둘째, 기시다 전 총리와의 네트워크를 지속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한국을 방문(9.6-9.7)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기시다는 한국에게는 한일 관계에서 소중한 정치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특히, 퇴임 전까지의 기시다 총리의 행보를 살펴보면, 한국 및 미국 방문 등 

외교일정을 소화했는데, 이 과정에 한일관계 개선과 QUAD(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분야에 있어서 주요 국가들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재확인하고, 

진전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비록 기시다가 총리로서의 임기는 끝났지만, 자민당 내 유력 

정치인으로서 한일관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록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의 정치체제 상, 다시 총리로 재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이시바가 총재가 되는데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향후 당내 

입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아소 다로 부총재가 

지지했던 다카이치가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스가 전 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으나, 두 사람 

다 상당한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자민당 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인물로서 기시다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이시바 신내각에서 기존 기시다파의 2 인자로 불리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이 유임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시다 총리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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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기시다 내각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인물들과의 관계를 지속 관리 및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 차원의 의원외교 활성화 및 유력 정치인들과의 융합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 기간 출사표를 던진 9 명의 후보 중,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후보를 

찾기는 어려웠다. 특히, 선거 후반부 3 파전으로 좁혀지며 주목받은 이시바 시게루, 다카이치 

사나에, 고이즈미 신지로 중 누가 되는가에 따라 한일관계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다. 그나마 이시바 시게루는 과거 한일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의원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당선가능성은 낮게 

여겨졌다. 결선에서 역전승을 거두었지만, 실제로 1 차 투표에서 의원표는 46 표에 불과했다. 

반면, 선거기간 초반에 우세했던 고이즈미 신지로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인 다카이치 

사나에의 경우,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 

혹은 언급도 수십년 전의 발언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번 자민당 선거에서 한일관계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으면서 한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따라서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한일관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발언은 한국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다.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한일관계는 리더십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와 구조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외교이고,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인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적 

상흔이 깊은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는 특히나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다음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들 및 주요 정책결정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3 파전을 벌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고이즈미 신지로를 포함하여 4 위에 올랐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5 위에 올랐던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담당대신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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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해 보인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대신은 

30,40 대 젊은 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여전히 젊은 정치인들의 기대주로 불린다. 

고바야시는 첫번째 총재선거 출마에서 9 명 중 5 위를 차지하며 상당히 선전했고, 패배 이후, 

다음 총재선거에도 도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9 나아가 정치인 및 정부 당국간 

대화뿐만 아니라, 민관 및 민간 차원에서의 대화도 촉진해야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을 연구하는 전문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의 감소는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이자, 정부와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30,40 한일안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한일전문가포럼, 한일 

외교안보 연구기관 콘소시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고, 한일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리고 비교적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중한 이시바 신총리의 등장으로 한일관계의 불안요소는 줄어들고, 

현재의 개선 무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넓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의 당내 약한 지지 기반, 역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이시바 총리가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진전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등 기대감을 높게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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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4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 분석 - ‘비주류’ 이시바의 총재 선출 요인 

 

8 월 14 일,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정치자금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민당 총재선거는 이례적으로 많은 후보가 난립하며 혼전의 양상을 

보였다. 출마의향을 표명한 의원이 12 명에 달했고, 추천인 20 명을 모은 역대 최다20 최종 

9 명이 입후보했다. 그리고 9 월 11 일 선거 고시 이후 15 일간 이어진 선거운동을 거쳐 9 월 

27 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당선되었다.  

이시바 시게루는 차기 총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항상 1 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지가 높지 않아 당선가능성은 

희박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마지막날까지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혼전 속에서 1 차 

투표까지 3 파전을 벌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대신의 준비 및 경험 부족, 결선투표까지 

접전을 벌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 담당대신의 강경노선에21 대한 당내 불안감이 

가중되며 역전승을 거두었다. 특히, 1차 투표에서 368표 중, 46표에 불과했던 의원표를(1위. 

다카이치 사나에 72 표, 3 위. 고이즈미 신지로 75 표)를 결선투표에서 189 표까지 끌어 

모으며(2 위. 다카이치 사나에 173 표)로 승리했다.22 이와 같은 투표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상당 수가 이시바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동의에 기반하여 선택하였다기 보다 다카이치의 

강경보수 노선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차선책, 소극적 지지, 안정감을 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선거에서는 당초 1 차 투표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당원 표에서는 1 위를 할 것이라는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1 표 차이로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원 표 1 위를 했고(109 표),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의 표를(75 표) 얻은 고이즈미 신지로는 3 위에 머물렀다(표 1 참조). 이시바 

시게루는 국회의원 표는 46 표를 얻어 1 위를 했지만, 높은 당원표로 2 위로 결선에 진출해 

역전승을 거두었다(표 2 참조). 이시바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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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4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 (1 차 투표) 

후보 

1 위. 다카이치 사나에(63 세) 

現 경제안보담당대신 

2 위. 이시바 시게루(67 세) 

前 자민당 간사장 

3 위. 고이즈미 신지로(43 세) 

前 환경대신 

   

득표수 181 표 154 표 136 표 

의원 72 표 46 표 75 표 

당원 109 표 108 표 61 표 

후보 

4 위. 하야시 요시마사(63 세) 

現 관방장관 

5 위. 고바야시 타카유키(49 세) 

前 경제안보담당대신 

6 위. 모테기 토시미츠(68 세) 

現 자민당 간사장 

   

득표수 65 표 60 표 47 표 

의원 38 표 41 표 34 표 

당원 27 표 19 표 13 표 

후보 

7 위. 가미가와 요코(71 세) 

現 외무대신 

8 위. 고노 타로(61 세) 

現 디지털담당대신 

9 위. 가토 가츠노부(68 세) 

前 관방장관  

   

득표수 40 표 30 표 22 표 

의원 23 표 22 표 16 표 

당원 17 표 8 표 6 표 

출처: 2024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16 - 

표 2. 2024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 (결선 투표) 

후보 

당선. 이시바 시게루(67 세) 

前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63 세) 

現 경제안보담당대신 

  

득표수 215 표 194 표 

의원 189 표 173 표 

당원 26 표 21 표 

출처: 2024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 참고하여 필자 작성  

 

■ 준비부족 고이즈미와 강성보수 다카이치에 대한 불안감 가중에서 이어진 ‘소극적 지지’ 

당초 이시바는 총재선거에 나오긴 위한 추천인 20 명을 모을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었다. 

대만 방문 기간 중, 총재선거에 나갈 의향을 표명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추천인 20 명이 

있다면”23 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의 높은 지지는 

이시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다.  

한편, 1 차 투표에서 의원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대신은 9 명의 

후보자 중 가장 젊은 나이(43 세)로 출마하며, 초반부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세대교체, 

쇄신, 변화, 결착의 바람을 일으키며 큰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이어진 수많은 

토론회에서 경험 및 준비 부족이 드러나며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특히, 외교, 안보, 경제 등 

제 분야에서 준비가 되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는 모습, 본인이 내세운 

노동시장개혁, 선택적부부별성제 등 개혁정책에 대한 부정적 효과와 비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거듭되며, 고이즈미의 발언은 힘을 잃어갔다.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하락하는 지지율은 이러한 불안감을 보여준다. 24  뿐만 아니라, 무파벌, 젊은 세대를 

강조했지만,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원로 의원들과 다케다 료타(武田良太)25, 노다 

세이코(野田聖子)26 등 중진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나선 모습은 기존 자민당의 구태의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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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그대로 노정시키며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었다. 특히, 정치자금문제로 

탈당했으나, 구(旧) 아베파 및 참의원들에게 영향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세코 히로시게 

(世耕弘成) 의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것은 적지 않은 비판을27 받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대신은 당초 입후보에 필요한 추천인 20 명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토론회를 거듭할수록 빛을 발했다. 경제안보담당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지적재산전략, 과학기술정책, 우주정책, 경제안보), 총무대신 등의 경력을 

쌓으며 다져온 풍부한 경험과 깊은 지식, 그리고 명확한 정책노선은 신뢰감을 주었다. 

더욱이 과거 방송 캐스터를 했던 경력이 있던 만큼 화려한 언변으로 각 토론회에서 9 명의 

후보 각각에게 주어지는 짧은 발언 시간 내 핵심을 간파해 명확한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록 정책리플렛 사건으로 28  당원표가 늘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2021 년 입후보했던 총재선거에서도 다카이치는 

아베신조 (安倍晋三)전 총리의 지지를 넘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9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강성보수로 분류되는 다카이치의 노선은 점차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특히,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력하게 견지하는 모습은 국제정세 불안 속 중국,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한미일 협력 제동 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 이시바였다. 마지막 도전을 내세운 이시바는 

4 번의 총재선거에서의 실패 경험이 있었던 만큼 노련했고, 신중했다.  국방, 안보, 지방창생 

등의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자민당 총재, 그리고 신임총리로서 이루고 싶은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강경하지 않았다. 고이즈미가 내세운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설득,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재와 오랜 견원지간(犬猿之間)으로30 알려져 있지만, 투표 전날 아소를 

찾아 인사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고, 기시다 총리의 노선을 계승할 것을 알리며, 그 

때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기시다의 지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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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 문제와 자민당의 위기 속 향후 중/참의원 선거를 위한 전략적 선택  

지난 해 12 월 이후 지속된 정치자금 문제로 인해 자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자민당에 

대한 신뢰 및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곧 치러질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했던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이즈미의 

쇄신감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경험 및 능력 부족이 드러나면서 믿고 맡기기 불안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한편,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의원구성과 다카이치 본인의 강성보수 노선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다카이치의 경우, 총재선거에 출마하는데 필요한 추천인 

20 명 중 13 명이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들이었고, 다카이치 또한 이들을 공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점은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카이치의 강성보수 노선은 자민당 내에서도 온건보수 및 중도, 특히, 선거에서 무당파를 

흡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다. 차기 중의원/참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된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 전면에 등장하고, 강성보수 성향이 더욱 선명해질 경우, 선거에서 

중도층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반면, 이시바의 경우, 입헌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취임한 노다 전 총리와 중도 노선을 

취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점이 많고, 입헌민주당과의 정책대결에서도 경쟁력을 지닌다. 

결국 자민당 총재선거 이후 있을 중의원, 참의원 선거를 생각하면, ‘선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 파벌 해산 속 건재한 중견의원들의 영향력, 그리고 캐스팅보트가 된 기시다 총리   

정치자금 문제 이후 아소파를 제외한 모든 파벌이 해산하며,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표면상 

파벌정치가 작동하기는 어려웠다. 과거 파벌 단위로 투표가 이루어지던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정책적 성향 혹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부모임, 연구그룹 

등 다양한 형태와 이름의 그룹들이 생겨났다. 형식적인 파벌은 사라졌지만, 전적으로 의원 

개인의 판단만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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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5 일간의 선거기간 동안 9 명의 후보에서 ‘이시바 vs 다카이치 vs 고이즈미’의 

3 파전으로 좁혀졌고, 결선투표에 갈 가능성은 높은 3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이시바 vs 

다카이치’ 혹은 ‘이시바 vs 고이즈미’의 시나리오가 크게 부상했다. 그리고 국회의원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결선투표에서 유일하게 해체하지 않은 아소파(54 명)의 

움직임이 주목되었고,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 부총재의 선택에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이시바 vs 다카이치’가 될 경우, 이시바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아소가 이시바를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시바를 지지하는 스가와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아소의 경쟁구도가 될 것으로 여겨져다. 여기에 캐스팅 보트가 된 것이 기시다였다. 실제로 

아소는 투표일 전날(9.26) 다카이치를 지지할 의향을 표명했고, 아소파 의원들의 상당 수가 

다카이치를 지지할 것으로 여겨졌다.31 사실상 ‘스가 vs 아소’의 경쟁구도가 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가 된 건 기시다였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 직전까지도 외교일정을 소화하며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투표 당일 오전 “다카이치의 정책과 맞지 않으며, 당원표가 많은 

후보를 지지”할 의향을 표명했다.32 이는 사실상 당시 당원 표 1 위로 예상되던 이시바에 

대한 지지를 의미했다. 그리고 파벌은 해체되었지만, 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기시다파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시바를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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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N27ELG0X20C24A9000000/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928-CXJLJZCC5JPVJORRJSILWQDI5M/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70523/84510461/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128/99415291/1
https://www.sankei.com/article/20190823-LQE3SJZVORLOZAKVCA4DZ2ZZ74/
https://www.sankei.com/article/20190823-LQE3SJZVORLOZAKVCA4DZ2ZZ74/
https://jp.reuters.com/article/world/-idUSKBN24407G/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S1402E_U1A410C1PE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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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카이치와 같은 강성보수성향을 지지하는 일본 여론과 자민당내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이다. 또한, 다카이치는 이시바 신총재가 제안한 자민당 총무회장직을, 다카이치와 유사한 노선의 

고바야시 타카유키가 홍보본부장 자리를 고사하면서 향후 구(旧) 아베파를 중심으로 당내 주요 

세력들과의 화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 朝日新聞. “石破人事、いきなり火種 高市・小林氏固辞、弱

い党内基盤” (2024.9.30)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6046492.html (검색일: 2024.10.2) 

17 東京新聞. 「石破さんが変わってしまった」 野党各党、10 月 27 日投開票に相次ぎ反発 「トッ

プを変えても正論は潰される」 (2024.9.30) https://www.tokyo-np.co.jp/article/357484 (검색일: 

2024.10.1)  

18 NHK. “石破氏が政策発表 地方創生や「防災省」創設 自民総裁選” (2024.9.10)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910/k10014578351000.html (2024.9.30) 

19 読売新聞. “小林鷹之氏は議員票４１票で次も「挑戦」、河野太郎氏は党員票１桁で８位に沈む…

敗北陣営に明暗” (2024.9.27)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40927-OYT1T50148/ 

(검색일: 2024.9.27) 

20 日本経済新聞. “自民党総裁選 9 人が届け出 過去最多の混戦、27 日投開票” (2024.9.12)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0D7M0Q4A910C2000000/ (검색일: 2024.9.12) 

21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임을 자칭하는 다카이치는 헌법개정, 황실전범개정 등을 주장하고, 특히 

역사문제에 있어서 야스쿠니신사참배 강행, 전쟁책임을 인정한 무라야마담화 수정 등을 강조하며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보수로 분류된다.  

– 読売新聞. “高市氏、安倍路線の継承強調…保守層への浸透狙うが「後ろ盾」死去で支持拡大に懸

念” (2024.9.10)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40909-OYT1T50265/; 産経新聞. “自民総裁

選出馬表明の高市早苗氏、「保守」への期待で支持拡大 課題は国会議員票” (2024.9.9)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909-JMOGQWOTSVICLKO6242LC7WFA4/;   Newsweek. 

“高市早苗氏の政策・世界観を分析する──「保守」か「右翼」か” (2021.9.10) 

https://www.newsweekjapan.jp/furuya/2021/09/post-17.php (검색일: 2024.10.2)  

22  자민당 총재선거는 국회의원 수(368 명)와 전국당원 수(105 만 5,839 명)의 표를 1:1 의 

비율로(368 표+368 표) 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1 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를 한 상위 2 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단, 결선투표에서는 국회의원 표(368 표)와 당원 

표를 전국 도도부현 47 표로 환산해 국회의원 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진다. - 최은미. 2020. “스가 

내각 출범을 통해 본 일본의 정치변동과 향후 전망”.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23 朝日新聞. “石破茂氏、自民党総裁選へ立候補の意向示す 推薦人 20 人そろえば” (2024.8.14) 

https://www.asahi.com/articles/ASS8G2C2PS8GUHBI015M.html  (검색일: 2024.9.12)  

24 日本経済新聞. “小泉氏人気に陰り 発言ぶりに不安指摘” (2024.9.18)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83521560X10C24A9PD0000/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6046492.html
https://www.tokyo-np.co.jp/article/357484
https://www3.nhk.or.jp/news/html/20240910/k10014578351000.html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40927-OYT1T50148/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0D7M0Q4A910C2000000/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40909-OYT1T50265/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909-JMOGQWOTSVICLKO6242LC7WFA4/
https://www.newsweekjapan.jp/furuya/2021/09/post-17.php
https://www.asahi.com/articles/ASS8G2C2PS8GUHBI015M.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83521560X10C24A9PD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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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現代ビジネス. “菅義偉が韓国に放った密使！？武田良太が総裁選の渦中に岸田文雄と密談を行っ

た「ソウルの夜」” (2024.9.15) https://gendai.media/articles/-/137401 (검색일: 2024.9.15) 

26 読売新聞. 立候補断念の野田聖子氏、小泉進次郎氏を支援へ…連携模索した石破茂氏陣営「期待

したのがバカだった」 (2024.9.11)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40911-OYT1T50168/ 

(검색일: 2024.9.11) 

27 東京新聞. “「脱派閥」を目指したはずが…「重鎮詣で」や「投票指示」が公然と 総裁選で明らか

になった自民党の限界” (2024.9.28) https://www.tokyo-np.co.jp/article/356997 (검색일: 

2024.9.28) 

28 TBS. “高市早苗氏 党員約 30 万人にリーフレット郵送 「ルール違反」と批判の声 選管「追

加の処分行わず」に他陣営が抗議 泥仕合の様相” (2024.9.19) https://newsdig.tbs.co.jp/articles/-

/1437539?display=1 (검색일: 2024.9.19) 

29 최은미. “2021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분석 및 한일관계 전망” Issue Brief 2021-25. 아산정책연구원.  

30 産経新聞. “石破茂元幹事長の過去つつく麻生太郎副総理 「麻生降ろし」の恨みか…” 

(2021.9.17) https://www.sankei.com/article/20180917-OUVCCQQX2RNSBJHLSBG2AKUEUM/ 

(검색일: 2024.10.1) 

31 産経新聞. “＜独自＞自民・麻生副総裁が高市氏支持へ、麻生派議員にも指示 1 回目から” 

(2024.9.26)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926-LNVACTDVAZLSJEFLREI6GQBQXI/ 

(검색일: 2024.9.27)   

32 朝日新聞. “岸田首相「党員票が多い候補」支持の意向伝える 麻生氏は「高市氏」” (2024.9.27) 

https://www.asahi.com/articles/ASS9W0GC9S9WUTFK006M.html (검색일: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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